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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예 수 와  어린이

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기를 바 랐 다 . 

“사람들이 ”라고 번역된 (마 르  10, 13) 원문은 “그들이 ”인데 그것은 

그  전에 (10, 1) 모 여 든  ‘민 중 ’을  지 칭한다.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

거 부했다. 이것을 본  예수는 “노하시면서 ” “어린이들이 내게 오 는  

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 라 .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 

다 ”라고 선 언한다. 이어서 어린이를 기준으로 삼 아  “누구든지 한  어 

린이의 심 정 으 로  하느님 나 라 를 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

가지 못 할  것 이 다 ”라고 한 다 . “어린이의 심정 ”이란 무 엇 일 까 ! 이것 

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 론 (호 i옳)이 없다. 그것이 

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다. 즉  그 말이 지 칭 하 는  것은 어린 

이들의 윤 리 나  도 덕 성 은  아 니 며 ，종교성은 더욱 아 니 고 ，그렇다고 

‘효 용 성 ’은  물 론  아니라는 것이다. 말하자면 저들의 ‘공 적 ’과는 상관 

이 없다. 있다면 ‘어 린 이 ’ 라는 것 자 체 가  그대로 인정되되 새 세계에 

들어갈 수  있는 전형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.

이 선 언 은  제자들의 태도에 반영된 유다교의 어린이관의 배경에서 

보면 그  성격이 민중의 경우와 같다. 어린이는 바리사이체제에서 소  

외되어 있었다. 까닭은 바리사이체제란 계율을 알고 지킬 수  있는 자  

들을 위 한  것 ，즉  성인의 체제이기 때 문이다. 그러므로 유 다  사회에 

서 는  어린이를 멸시했던 것 이 다 . 이러한 어린이가 새 로 운  가치기준 

이 된 것이다. 그러면 가치란 무엇에서 성 립 되 는 가 ? 그 것 을  위해서 

살고 죽 을  수  있는 대상이 뚜렷한 경 우이다. 민 중  또 는  어린이 자체 

의 가치를 어떤 기준에서 물으면 그  자체의 가 치 가  아니 라 효용가치 

를  찾게 된 다 . 그럴 때 그 것 은  물 화 (物 化 )된 다 . 이에 비하여 제 ■ 을  

위하는 데서 삶의 의미 (보 람 )를  느낄 때 ，저 들 은  비로소 나의 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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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되 는  것이다.

6. 혼동의 현 장

오 늘  이 땅의 가치관은 뚜 렷 하 다 . 그건 부 강 (富 强 )이 다 . 바 로  재력 

과  권력이다. 이것을 이룩하는 것이 근 대 화이다. 그 바 탕 을  이루는 

것은 실리 • 실용주 의 이 다 . 잘산다는 것이 바 로  부강해지는 것이다. 

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. 까닭은 실 용 주의는 몰윤리 

화의 길 이 니 까 ! 그런데 최근에 어디서 거론하기 시작했는지 모르나 

충 과  효 가  가치체계의 기준처럼 내세워지고 있다. 근대화에 충효가 

어떻게 결부되나? 자전거를 타 고  상투를 틀라는 것 과  어떻게 다를 

까 ? 충효란 봉건체제의 유물인 것 을  모 르 는  사람이 없다. 그렇기 때 

문에 그 것 을  불신하기 앞서 더 중대한 문 제 가  있다. 그것은 어른이 

어린이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 한  어떤 제시도 없고 단순히 아래에서 

위를 향해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.

요새 ‘3대 스 캔 들 ’이니 해서 야단이지만 놀 랄  것 없다. 왜냐하면 

새삼스러운 일도 아 니 며 ，그것은 당연한 귀 추 니 까 ! 부강을 제일목표 

로  하는데 전화 한  번으로 천여만 원의 불로소득을 마다할 ‘병 신 ’ 이 

어디 있으며，눈만 가릴 길이 있다면야 교사자격증을 사는 것이 계산 

상 맞는데 왜 안 한단 말 인 가 ! 어린 소 녜 을  무더기로 농락한 권력 

있는 파렴치범에게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 못 한단다. 모 두  어 른 들 ， 

부강한 자들이 한  짓이다.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어떻게 충효만을 강 

조할 수  있나 ? 글자 그대로 성인폭력의 시 대 이 다 . 지금의 성 인 은  충 

효 를  받아야 할 대 상 이 고 ，그  의무는 없는 결과가 됐다. 그렇지 않고 

야 어떻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 사 가  되겠다는 녀석들이 돈 을  주


